
 

두산갤러리 서울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장서영의 개인전 《시작하자마자끝나기시작》

을 개최한다. 장서영은 2018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상반기에 두산레

지던시 뉴욕에 6개월간 입주하면서 개인전 《OFF》를 개최했다.  

 

장서영은 삶과 죽음의 순환 안에서 유한하게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 주목하며 영상과 설치 작업을 해

왔다. 그는 영상에서 다양한 소재를 통해 인간이 가진 유한한 조건들을 상기시켜왔다. 육체의 유한함

과 그로 인해 변하는 시간성은 그의 작품에서 상자로, 때로는 안팎이 뒤집힌 양말로 혹은 공간으로, 

구속복을 입은 퍼포머의 움직임이나 텍스트로 반복과 순환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 《시작하자마자끝나기시작》의 메인 영상 작품인 <슬립스트림>은 마치 차체가 인간의 몸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자동차 안에서 앞과 뒤의 유리로 바라보는 풍경과 더불어 네비게이션

의 평범하지 않은 안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관통하면서 유한한 시간을 사는 인간의 삶을 바

라보게 한다.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고, 평소에는 그 유한함을 잊고 있다가 신체에 닥치는 크

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그것을 비로소 인지하게 된다. 장서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객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킨다.  

 

제한된 시간 안에 구겨 넣어진 인간의 삶은 각자의 시간 안에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

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시작과 끝이 있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 사실을 대면하는 순간, 벗어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삶과 죽음의 순환에 우리는 과연 허무함과 무력감만을 느끼게 될까? 장서영은 

삶의 길고 짧은 여정 안에서 가시화할 수 없는 ‘순간’의 시간을 줄였다 늘이면서 관객도 그에 비례하

여 혹은 반비례하면서 유연하게 반응하며 감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비록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장서영(b.1983)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소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베를린예술대학의 Art in 

Context를 석사 졸업하였다. 두산갤러리 뉴욕(2019, 뉴욕, 뉴욕주, 미국), 씨알 콜렉티브(2017, 서울, 

한국), 경남도립 미술관(2012, 창원, 한국), 스페이스집갤러리(2010,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

고, 온수공간(2019, 서울,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2019, 과천, 한국), 공간:일리(2019, 서울, 한국), 

아르코 미술관(2018, 서울, 한국), Hotel La Malmaison(2018, 니스, 프랑스), 서울시립미술관(2018, 서울, 

한국), 소마미술관(2018, 서울, 한국), 아트 스페이스 풀(2018, 서울, 한국), 우민아트센터(2018, 청주, 

한국), 원앤제이갤러리(2018, 서울, 한국), 아카이브 봄(2017, 서울, 한국), 인천아트플랫폼(2017, 인천, 

한국)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